
광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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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민물장어‧다슬기‧조피볼락을, 어촌여행지로 하전‧유포마을을, 
해양생물로 고래상어를, 등대로 서암항 남방파제등대를, 해양유물로 옥포조선소 
근로자 작업복을, 무인도서로 조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민물장어, 다슬기, 조피볼락

민물장어 다슬기 조피볼락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가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좋은 7월 이달의
수산물로 민물장어와 다슬기, 조피볼락을 선정하였다.

민물장어는 몸이 뱀처럼 둥글고 길어서 뱀장어라고 불리며, 강에서 살다가
바다로 가서 알을 낳는 것이 특징이다. 민물장어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비타민이 풍부해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여겨지며, 특히 부추나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되고 특유의 비린내가 없어져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강이나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슬기는 지역에 따라 올갱이, 고동, 꼴부리,
대사리 등으로 불린다.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다슬기는 주로 아욱이나 부추 등
채소를 함께 넣고 끓인 국이나, 전, 무침 등으로 즐겨 먹는다. 또한, ‘우럭’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조피볼락은 단백질, 칼슘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쫄깃하고
찰진 식감과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 주로 회로 먹는데, 탕으로 끓여
먹으면 국물에서 깊고 진한 우럭 특유의 감칠맛이 돌아 매운탕으로도 즐겨 먹는다.

이달의 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
/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전북 고창군 하전마을, 경남 남해군 유포마을

하전마을 갯벌트랙터 유포마을 개막이체험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체험과 식도락의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전라북도 고창군 하전마을과 경상남도 남해군 유포마을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고창군의 하전 어촌체험휴양마을에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갯벌

체험장이 있다. 갯벌트랙터를 타고 1,200ha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로 나가면

동죽 등을 캐며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국 최대 바지락 생산지이기도 한

하전마을은 ‘2022년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 결정 당시 음식부문의 일등어촌

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바지락을 활용한 바지락칼국수, 바지락죽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유포 어촌체험휴양마을은 산과 바다를 가까이 둔

반농반어의 마을로, 독특한 풍경을 만끽하며 마을 앞바다에서 개막이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효 반죽과 다양한 채소를 가득 넣어

직접 만드는 어묵은 유포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별미로, 만들기 체험도 함께

해볼 수 있다.

   *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바닷가 갯벌 위로 그물을 둘러막아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후,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체험

7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고래상어

고래상어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고래상어(Rhincodon typus)를 선정하였다.

고래상어는 몸길이 최대 15~20m, 무게 최대 34톤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연골어류로 알려져 있다. 거대한 몸집 때문에 마치 고래처럼 보여

‘고래상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포유류인 고래와 달리 새끼가 아닌 알을

낳아 번식하는 상어다.

고래상어의 아가미에는 스펀지와 같은 조직이 있어서, 물과 함께 입으로

들어온 플랑크톤이나 작은 갑각류, 물고기 등을 여과시켜 먹는다.

고래상어는 주로 온대, 열대, 아열대 해역 바다에 서식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드물게 관찰되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세계자연보전

연맹(IUCN)에서 위기(EN, Endangered) 단계로 지정한 멸종위기종이다.

해양수산부는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래상어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은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고래상어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meis.go.kr


④ 이달의 등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서암항 남방파제등대

서암항 남방파제등대 붕장어 구이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등대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서암항

남방파제등대’를 선정하였다.

2009년 9월에 처음으로 불을 밝힌 ‘서암항 남방파제등대’는 젖병 모양을

하고 있어 ‘젖병등대’라고도 불리며, 등대 벽면에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선사한다.

등대가 있는 기장지역은 멸치와 미역 등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이 이루어진 아홉산

숲, 해동용궁사 등을 찾고 있다. 또한 서암항 남방파제를 시작으로 서암항

북방파제등대(닭벼슬등대), 대변외항 방파제등대(태권브이등대), 대변항 월드컵

기념등대(월드컵등대) 등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는 등대를 만나 볼 수 있다.

기장 앞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으로 붕장어 서식에 유리하여 예전

부터 붕장어가 유명했다. 붕장어는 쫄깃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영양분을 함유

하고 있어 회, 구이, 탕 등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므로 이곳을 여행하게

되면 꼭 한번 맛보길 추천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

-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기장군청 문화관광 누리집(gijang.go.kr/tour/index.gijang)에 소개되어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옥포조선소 근로자 작업복

〈옥포조선소 근로자 작업복〉, 1990~2000년대 〈옥포조선소 기공식 모습〉, 1973년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옥포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복을

선정하였다.

한화오션(주)으로 새롭게 출발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옥포조선소의

근로자들이 1980~2000년대 착용했던 신(新)·구(舊)작업복(근무복, 안전복,

검사복 등)을 해양수산부에 기증하였다. 이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에

건조한 고정식 플랫폼 모형 1점과 1973년 옥포조선소 기공식 사진 등 총 15건,

22점을 기증하였다.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증

받은 이 자료들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전시자료로 활용되며 우리 해양

산업의 역사자료로서 영구히 보존될 예정이다.

옥포조선소는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 거제도 옥포만에 수출용 대형 유조선

건조를 목적으로 건립하였다. 이후 1978년 옥포조선소는 대우조선에 인수

되어 50년 동안 우리나라 조선업의 핵심기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조선·해운 자료들을 비롯한 어민, 어시장 상인들의 자료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

(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섬이 귀한 동해의 보물, ‘조도’

검은큰따개비

조도 *출처: 속초시 관광사진공모전 조도 무인등대

아무르불가사리

해양수산부는 7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호동에
위치한 ‘조도’를 선정하였다.

청호동 속초항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남동쪽으로 약 1.6km, 속초해수욕장에서

북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조도는 고도 24m, 길이 약 200m, 면적

13,984㎡의 준보전무인도서다. 조도(鳥島)라는 이름은 갈매기가 많이 산다고 해서

붙여진것인데, 한때는풀과 소나무가 무성해서 ‘초도(草島)’라고도 불렸다고 한다.

조도는 섬이 드문 동해안의 유일한 무인도서로 속초 8경 중 하나이며,

1984년에 세운 무인등대가 있어 어민들이 조업을 마치고 속초항으로

돌아올 때 바다 위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조도의 조간대와 주변 바닷속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지정한 ‘해양

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에 포함된 검은큰따개비와 아무르불가사리가 발견되어

해양 생태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서식 및 분포범위 변화, 번식활동 시기 변화, 개체군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여 지속적인 조사·관찰을 통해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해양생물

조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근 관광 정보는 속초관광

누리집(https://www.sokchotour.com/tou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대변인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총괄> 홍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원중 (044-200-5650)

어촌어항과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651)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항로표지과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해양영토과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참고 1  이달의 수산물 정보







참고 2 최근 5년간 민물장어, 다슬기, 우럭 생산량 및 수출입량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물장어

(뱀장어) 10,589 10,942 9,788 15,772 18,131

다슬기 742 945 728 553 523
조피볼락 26,931 24,723 25,520 20,989 19,565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06. 08.기준

□ 수출·수입량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민물
장어

(뱀장어)

수
출

30,242 6,178 6,515 44,272 89,608
수
입

1,841,933 1,414,841 3,471,412 2,619,935 4,457,951

다슬기

수
출

자료없음
수
입

조피
볼락

수
출

1,106,838 1,593,218 1,727,450 1,385,797 1,096,466
수
입

10,691,237 10,091,558 12,309,767 11,496,190 9,595,219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06. 08.기준



참고 3 이달의 수산물 포스터



참고 3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포스터



참고 4 이달의 해양생물 포스터



참고 5 이달의 등대 포스터



참고 6  이달의 해양유물 포스터



참고 7  이달의 무인도서 포스터


